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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남해안은 수심이 40–200 m 범위의 천해로 그 중 여
수반도 주변의 바다는 개방형만으로서, 만의 북쪽에서는 섬진
강으로부터 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외해에서는 계
절에 따라서 대마난류(Tsushima Warm Current)의 세력확장
에 따른 고수온 및 고염분의 외양수가 유입되어 남해 연안수와 
혼합되면서 다양한 회유성 어종들이 가입하고 분포하게 된다
(Jeong et al., 2005). 또한, 여수 연안은 기초생산력이 높고 먹이
생물이 풍부하여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많기 때문
에 회유성과 정착성 어종들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
다(Cha and Park, 1997).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인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는 우리나라 전 연안과 동중국해 및 일
본 훗카이도 이남에 서식하는 쏨뱅이목(Scorpaeniformes), 쥐
노래미과(Hexagrammidae)에 속하는 연안 정착성 어류로 해조
류가 무성한 연안의 암초지대에 널리 분포하면서(Yamada et 
al., 1986; Kim et al., 2004), 다양한 무척추동물과 어류를 먹이

생물로 이용한다(Seo and Hong, 2007). 국내에서 수행된 쥐노
래미의 연구는 세포유전(Sim et al., 2002), 난발생과정 및 자어
의 형태발달(Kim et al., 1993), 성숙과 산란(Kang et al., 2004), 
식성(Kim and Kang, 1997; Seo and Hong, 2007; Choi et al., 
2017), 성장호르몬(Nam et al., 2002), 잠수조사를 통한 산란특
성(Lee et al., 2013) 등이 있다. 
해양생태계에서 생물 종간 또는 생물 종내의 먹이경쟁을 표현
하는 섭식생태 연구는 대상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생태학적
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먹이 자원 분할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Carter et al., 1991; Silva, 
1999; Linke et al., 2001). 더욱이 섭식 특성 파악을 기초로 하
는 먹이사슬 및 먹이망의 구축은 물질 및 에너지 순환을 기술하
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Greenstreet et al., 1997).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쥐노래미의 식성에 관한 연구로는 삼천포 
연안산 쥐노래미의 위내용물 분석(Kim and Kang, 1997), 인천 
장봉도산 쥐노래미(Seo and Hong, 2007)와 서해 중부 연안산 
쥐노래미의 성장과 계절에 따른 식성 변화(Choi et al.,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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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조사해역의 특성에 따라 섭식특성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쥐노래미가 서식하는 다양한 지리적인 해역 특성을 대
변하는 섭식생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수 
연안에서 서식하는 쥐노래미의 위내용물 분석을 통하여 크기
군 및 시기별(월별, 계절별) 주 먹이생물의 변화양상을 연구하
여 해양생태계의 먹이망 구조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쥐노래미 시료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
지 매월 여수 개도, 대유, 심미, 안도, 연도, 월호 연안에서 이각
망,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을 이용해 채집된 개체들을 이용하였
다(Fig. 1).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체장과 체중
을 측정하고 위를 절개하여 100 mL 시료병에 넣고 중성포르말
린으로 고정시킨 후, 시료의 정보(채집시기, 채집어구)를 기록
하였다. 시료의 정보가 확인된 쥐노래미 위를 담수로 수세한 후 
실체현미경(Olympus SZX16; Olympus, Tokyo, Japan)을 이
용하여 위를 핀셋과 가위를 이용하여 위내용물이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절개한 후, 위내용물을 페트리쉬에 옮겨 분류 
및 동정을 실시하였다. 위내용물 중 출현하는 먹이생물은 Kim 
et al. (2005)과 Hong et al. (2006)을 참고하여 가능한 종 수
준까지 동정하였지만, 동정이 어려운 먹이생물들은 상위 분류
군까지 분류하였다. 확인된 먹이생물 개체들이 분리되어 있거
나 소화된 개체들이 많아 개체수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섭식한 
먹이생물의 분류군별로 선별하여 습중량을 분석용저울(Metter 
Toledo XP26; Mettler-Toledo International Inc., Greifensee, 

Switzerland)을 이용하여 0.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각 먹
이 생물의 출현빈도(%F) 그리고 습중량비(%W)는 다음과 같
은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F=Ai/N×100

%W=Wi/Wtotal×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쥐노래미
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쥐노래미의 총 개체수, Wi

는 해당 먹이생물의 습중량, Wtotal은 전체 습중량이다. 쥐노래
미의 위내용물 분석결과는 출현빈도, 습중량비로 나타내었으
며, Yamaguchi and Taniuchi (2000)의 방법에 따라 먹이생물 
순위지수(ranking index, RI)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고, 각 먹이
생물의 순위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순위지수비(%RI)로 나
타내었다.

RI=%F×%W

쥐노래미의 먹이중요도(dominant or rare), 섭식전략(special-
ist or generalist), 섭식폭(niche width)은 도해적 방법(graphical 
method)을 사용하여 도식화하였다(Amundsen et al., 1996). 이 
방법은 어류의 섭식형태와 섭식전략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되는데, 출현빈도에 대한 특정먹이생물우점도(prey-specific 
abundance)를 도식화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하
였다.

Pi=(∑Si/∑Sti)×100 

여기서, Pi는 먹이생물 i의 prey-specific abundance, Si는 위내
용물 중 먹이생물 i의 중량, Sti는 먹이생물 i를 섭식한 개체의 위
내용물 중 전체 먹이생물 중량이다.
계절별 위내용물 조성변화는 사계절인 동계(12–2월), 춘계

(3–5월), 하계(6–8월), 추계(9–11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한 체장별 먹이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생과 2년생 
개체 크기군이 분리되는 15.0 cm 기준과 가장 작은 개체와 큰 
개체를 고려하여 각각 10 cm 간격(<15 cm, 15–25 cm, 25–35 
cm, ≥35 cm)으로 4개의 체장군별로 나누어 먹이생물의 위내용
물 조성을 파악하였다.
체장계급 간 먹이생물의 중복도(Schoener, 1970)는 dietary 

overlap index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Cxy=1-0.5(∑｜Pxi-Pyi｜)

여기서, Pxi와 Pyi는 체장계급 x, y그룹에서 먹이생물 i의 습중
량비(%W)이다. 중복도지수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로 1에 
가까울수록 먹이생물의 중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Wallace (1981)에 따라 중복도 값이 0.6 이상이면 유의하게 중
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sites (●) of Hexagrammos okakii 
off Yeosu coa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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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체장분포

본 연구에서 쥐노래미 위내용물에 분석된 총 시료 508개체 
중 전장(total length, TL)의 범위가 10.7–41.5 cm였고, 이 중 
24.0–32.0 cm 크기의 개체가 총 344개체로 67.7%를 차지하
였다(Fig. 2). 월별 체장 분포 결과(Fig. 3), 2010년 10월에 10.7 
cm의 가장 작은 개체와 41.5 cm의 가장 큰 개체가 채집되었다. 

위내용물 조성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쥐노래미 중 위내용물이 없었던 개체
는 전체 508개체 중 164개체로 32.3%의 공복율을 나타냈다. 
위내용물이 발견된 344개체를 분석한 결과(Table 1), 쥐노래미
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82.6%, 습중량비 35.1%, 
순위지수비 58.1%를 차지한 게류(Brachyura)였다. 쥐노래미
가 섭식한 게류 중에서 중간뿔물맞이게(Pugettia intermedia)를 
가장 많이 섭식하였으며, 은행게(Anatolikos japonicus), 물맞
이게과(Majidae)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출현
빈도 79.1%, 습중량비 15.4%, 순위지수비 24.5%를 차지한 단
각류(Amphipoda)였고, 단각류 중에서 바다대벌레과(Caprel-
lidae)가 가장 많이 섭식되었으며, 옆새우과(Gammaridae), 안
경옆새우과(Ampeliscidae) 순이었다, 단각류 다음으로 중요
한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32.0%, 습중량비 11.7%, 순위지수
비 7.5%를 차지한 새우류(Caridea)였다. 섭식된 새우류 중에
서는 꼬마새우과(Hippolytide), 짧은넓적뿔꼬마새우(Latreutes 
anoplonyx), 보리새우과(Panaeidae) 순으로 우점하였다. 어
류(Pisces)는 7.3%의 순위지수비를 나타냈으며, 그 외 다모류
(Polychaeta), 복족류(Gastrapoda), 이미패류(Bivalvia), 두족
류(Cephalopda), 등각류(Isopoda), 집게류(Anomura), 갯가재
류(Stomatopoda)등을 섭식하였으나, 순위지수비 비율은 매우 
낮았다. 
위내용물 분석 자료에 대한 도해적방법을 통해 쥐노래미의 섭

식형태와 섭식전략을 파악한 결과(Fig. 4), 쥐노래미의 가장 중
요한 먹이생물은 게류와 단각류와 같은 저서동물이었고, 이들 
분류군들을 집중 섭식하는 섭식특화종(specialist predator)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류, 두족류, 새우류, 집게류, 다모류, 
복족류도 섭식하였지만 낮은 출현빈도를 보여 좁은 섭식폭을 
나타냈다.

위 내용물의 시기별 변화 특성

조사기간 동안 쥐노래미가 섭식한 월별 위내용물의 순위지수
비 기준 조성비 변화를 살펴보면(Fig. 5), 2009년 9월에 92.6%
를 보인 게류가 우점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새우류가 53.7%
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게류가 45.6%로 두 번째로 우점하였
다. 2010년 3월에는 어류가 50.3%로 가장 우점하였고, 게류는 
26.4%로 두 번째로 우점하였다. 이듬해인 2010년 9월에는 단
각류가 59.3%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게류는 38.6%를 차지하
였다.
계절별 쥐노래미의 먹이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동계에는 
게류의 비율이 7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각류가 
13.3%로 나타났다. 춘계에는 게류가 58.9%, 단각류가 17.2%
였으며, 그 외 어류가 13.1%, 새우류가 9.3% 순으로 나타났
다(Fig. 6). 하계에는 게류가 85.7%, 단각류가 5.9%, 어류가 
4.9%, 새우류가 1.8%순으로 우점하였다. 추계에는 게류의 비
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나, 단각류도 26.7%로 증가하는 특
성을 보였다. 

크기군별 위내용물 조성 변화

쥐노래미의 체급별 먹이생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어체의 크
기와 범위를 고려하여 TL을 10 cm 간격으로 <15 cm, 15–25 
cm, 25–35 cm, ≥35 cm의 4개 체급으로 구분한 후, 순위지수
비를 기준으로 분류군별 섭이 비율을 분석하였다(Fig. 7). 15 
cm 미만의 체급에서는 게류가 45.1%로 비율이 높았고, 단각류
가 34.6%, 새우류가 20.1%, 두족류와 어류가 0.1% 이하였다. 
15 cm 이상 25 cm 미만의 체급에서는 게류가 54.9%, 단각류가 
36.0%로 높았으며, 어류가 1.3%로 증가하였다. TL 25–35 cm 
미만의 체급에서는 게류가 74.2%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반면, 단각류가 14.7%로 감소하고 어류가 3.8%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35 cm 이상의 체급에서는 어류가 57.8%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반면 게류는 39.0%, 단각류는 0.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게류와 단각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쥐노래미가 TL 35 cm 이상으로 큰 크
기군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어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쥐노래미는 큰 크기군으로 갈수록 어류를 
이용하는 섭이특성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급 사이의 먹이중복도를 파악하고자 Schoener’s index로 나
타낸 결과, 15 cm 미만의 체급과 25–35 cm 체급 사이의 값은 
0.84, 25–35 cm 체급과 35 cm 이상의 체급군 사이의 값은 0.83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15 cm 미만의 체급과 15–25 cm 체급 

Fig. 2. Size distribution of Hexagrammos otakii collected off Yeo-
su coast, Korea. TL, Tot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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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size distribution of Hexagrammos otakii collected off Yeosu coast, Korea. TL, Tot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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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값은 0.91로 가장 높은 중복도를 보였고, 15 cm 미만의 
체급과 35 cm 이상의 체급 사이의 값은 0.67로 높게 나타났지
만 그 중 가장 낮은 중복도를 보였다(Table 2).

고   찰

여수 연안에서 채집된 쥐노래미 총 508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164개체에서 위 내용물이 발견되지 않아 32.3%
의 공복율을 보여, 서해중부(Choi et al., 2017)와 삼천포 해역
(Kim and Kang, 1997)에서 파악된 쥐노래미의 공복율과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비어식성 어류인 줄
비늘치(Coelorinchus multispinulosus)의 공복율은 5.0% (Huh 
et al., 2013), 날개망둑(Favonigobius gymnauchen)은 3.8%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Hexagrammos 
otakii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wet weight (%W) and 
relative importance (RI) 

Empty stomach rate 32.3%
Prey organism %F %W RI %RI
Polychaeta 5.5 0.3 1.8 0.0 
Gastrapoda 5.2 0.4 1.9 0.0 
Bivalvia 0.9 0.0 0.0 0.0 
Cephalopoda 4.1 8.5 34.7 0.7 

Loliginidae 1.2 2.5 
Octopodidae 0.6 0.1 
Sepiolidae 2.3 5.9 

Amphipoda 79.1 15.4 1221.3 24.5 
Caprellidae 48.0 14.8 
Gammaridae 17.4 0.4 
Ampeliscidae 11.6 0.2 
Odicerotidae 1.7 0.0 
Pontogeneiidae 0.3 0.0 

Isopoda 2.9 0.4 1.2 0.0 
Anomura 5.2 1.8 9.7 0.2 
Stomatopoda 0.3 0.0 0.0 0.0 

Caridea 32.0 11.7 372.8 7.5 
Pandalus gracilis 0.9 0.8 
Leptochela sydniensis 2.3 0.4 
Batepenaeopsis tenella 0.3 0.5 
Heptacarpus rectirostris 1.2 0.5 
Latreutes anoplonyx 4.9 3.6 

Alpheidae 0.3 0.1 
Hippolytidae 14.2 1.9 
Majidae 0.3 0.0 
Penaeidae 0.9 2.5 
Unidentified 6.7 1.2 

Brachyura 82.6 35.1 2898.0 58.1 
Anatolikos japonicus 11.3 5.1 
Paradorippe granulata 3.8 2.1 
Pugettia intermedia 10.2 7.3 
Scyra compressipes 1.5 2.0 
Carcinoplax longimanus 0.6 0.1 
Pyrhila pisum 0.6 0.0 
Sphaerozius nitidus 1.2 0.6 
Oregonia gracilis 0.3 0.0 
Enoplolambrus validus 1.2 0.1 
Heteropilumnus ciliatus 0.3 0.0 
Pilumnopeus makianus 0.3 0.1 
Pilumnus minutus 0.3 0.0 

Table 1. Continued

Empty stomach rate 32.3%
Prey organism %F %W RI %RI

Charybdis acuta 0.6 0.9 
Charybdis bimaculata 5.2 3.4 
Chiromantes haematocheir 0.3 0.3 

Cancridae 0.3 0.0 
Dorippidae 0.3 0.0 
Goneplacidae 0.3 0.1 
Leucosiidae 0.6 0.5 
Majidae 8.1 3.8 
Innotheridae 0.9 0.2 
Xanthidae 3.2 1.4 
Unidentified 31.4 7.0 

Pisces 16.0 22.8 364.9 7.3 
Gobiidae 5.8 6.4 
Pholidae 0.3 0.2 
Stichaeidae 4.4 13.4 
Gasterosteiformes 0.3 0.0 
Unidentified 5.2 2.7 

Unidentified eggs 10.2 0.8 7.9 0.2 
Others 25.6 2.7 68.7 1.4 
Total 100.0 4982.9 100.0 
+, less than 0.1%.

Table 2. Proportional food overlap coefficients (Schoener’s index) 
of the diet among Hexagrammos otakii

Size class (cm, TL) <15 15-25 25-35
15-25 0.91
25-35 0.84 0.89
35< 0.67 0.87 0.83



정진호ㆍ김희용ㆍ문성용710

(Huh and Kwak, 1997a), 베도라치(Pholis nebulosa)는 6.8% 
(Huh and Kwak, 1997b)로 대부분의 비어식성 어류는 10.0% 
이하의 낮은 공복율을 보였지만, 쥐노래미의 공복율은 비어식
성 어류들보다 높은 공복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육식
성 어종이 비어식성 어류보다 공복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
류를 섭식할 경우 다른 먹이생물들 보다 높은 영양적 가치를 지
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식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먹이생물

들보다 더 빨리 소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Ellis et al., 
1996; Farias et al., 2006). 따라서 비어식성 어류들의 공복율
이 육식성 어류들의 공복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라고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쥐노래미가 섭식한 먹이생물의 순위지수비를 보
면 게류 58.1%, 단각류 24.5%, 새우류 7.5%, 어류가 7.3%로 
총 97.4%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다모류, 복족류, 이매패

Fig. 4. Graphical representation of feeding pattern of Hexagrammos otakii off Yeosu coast, Korea. A, Diagram representing the prey taxa 
(Br, Brachyura; Am, Amphipoda; Ca, Caridea; Pi, Pisces; Ce, Cephalopoda; An, Anomura; Is, Isopoda; Ga, Gastrapoda; Po, Polychaeta; St, 
Stomatopoda; Bi, Bivalvia); B, Explanatory diagram for interpretation of niche-width contribution [axis I, within-phenotypic component 
(WPC) or between-phenotypic component (BPC)] of the study population, feeding.

Fig. 5. Monthly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RI) of Hexagrammos otakii.

Fig. 6. Seasonal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RI) of Hexagrammos ot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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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등각류, 집게류, 갯가재류는 쥐노래미의 먹이로 거의 이용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족류와 이미패류의 패각, 
해조류 부스러기 및 모래 등이 일부 개체의 위에서 발견되었는
데, 이것은 해저 바닥에 주로 서식하는 갑각류나 어류를 섭식하
는 과정에서 함께 삼켜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쥐노래미는 
게류를 주 먹이생물로 섭식하면서 단각류, 새우류 및 어류 등
을 섭식하는 저서동물 섭식어종(Bottom-feeding carnivore)으
로 확인되었다.
여수 연안산 쥐노래미의 중요한 먹이생물은 게류와 새우류로 
삼천포 연안(Kim and Kang, 1997)과 서해 중부해역에서 서식
하는 쥐노래미(Choi et al., 2017)의 섭식 특성은 다소 차이를 나
타냈다. 여수 연안에서 서식하는 쥐노래미는 게류에서는 은행
게 11.3%, 중간뿔물맞이게 10.2%, 물맞이게과 8.1% 순으로 출
현하였으며, 새우류는 꼬마새우과 14.2%, 짧은넓적뿔꼬마새우 
4.9%, 둥근돗대기새우 2.3%로 우점하였지만, 삼천포 연안산 
쥐노래미는 게류의 경우 뿔물맞이게가 17.6%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새우류가 36.6%로 우점하였다(Kim and Kang, 1997). 
반면에 서해 중부 연안산 쥐노래미는 새우류에서는 자주새우

과(Crangonidae) 34.3%, 좁은뿔꼬마새우(Heptacarpus rec-
tirostris)가 13.1%, 딱총새우과(Alpheidae) 12.1%로 높은 비율
을 보였으나, 게류에서는 옴조개치레(Paradorippe granulate) 
4.0%, 속살이게과(Pinnotheridae) 3.0%, 뿔물맞이게 2.0% 순
으로 게류의 섭식비율이 낮았다(Choi et al., 2017). 이상의 결과
에서 여수 연안과 서해 중부 연안에 서식하는 쥐노래미는 저서
동물을 섭식하였지만 주 먹이생물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처럼 
같은 종이지만 해역에 따라서 우점하는 먹이생물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쥐노래미가 서식하는 환경에서 출현하는 먹이
생물들의 종조성의 차이와 가장 많이 출현하는 먹이생물을 선
택하는 기회주의적 섭식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쥐노래미의 크기군에 따른 먹이조성 변화를 보면 가장 작은 
개체인 15 cm 미만에서는 새우류가 20.1%를 차지하였으나 점
차 크기군이 커질수록 감소하여 35 cm 이상의 개체군에서는 
2.9%의 비율을 보였다. 단각류도 15 cm 미만에서는 34.6%를 
차지하였으나 35 cm 이상의 개체군에서는 0.3%로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어류는 15 cm 미만에
서 0.1% 이하로 먹이생물의 이용되는 비율이 낮았는데, 큰 크
기군으로 갈수록 비율이 증가하다가 35 cm 이상의 개체군에서
는 57.8%까지 증가하였고, 두족류도 큰 크기군으로 갈수록 비
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서해 중부해역의 연구에서도 작
은 개체의 쥐노래미에서는 단각류의 비율이 높았고, 성장함에 
따라 단각류의 섭식 비율은 낮아지며 반대로 두족류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류가 소형 개체 
일 때 보다는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먹이생물을 섭
식하여 성장과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 습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Huh, 1999; Baeck et al., 2012).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육식성 어류의 성장에 따른 먹
이전환 양상을 파악한 결과, 모두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
다(Table 3). 첫 번째 그룹은 단각류→새우류→게류→어류의 
먹이전환을 하는 형태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여수 연안의 쥐
노래미, 광양만 농어(Lateolabrax japonicus) (Huh and Kwak, 
1998a)와 볼락(Sebastes inermis) (Huh and Kwak, 1998b)이 
속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단각류→다모류→이미패류→복족
류의 먹이전환을 하는 형태로 광양만 줄망둑(Acentrogobius 
pflaumii) (Huh and Kwak, 1998c), 참서대(Cynoglossus joy-

Table 3. Comparison of ontogenetic changes in major preys among carnivores fishes in Korean waters

Type Ontogenetic prey change Fish species Reference

I Am→Ca→Br→Pi 
Hexagrammos otakii
Lateolabrax japonicus
Sebastes inermis

This study
Huh and Kwak (1998a)
Huh and Kwak (1998b)

II Am→Po→Bi→Ga
Acentrogobius pflaumii
Cynoglossus joyneri
Favonigobius gymnauchen

Huh and Kwak (1998c)
Baeck and Huh (2002)
Huh and Kwak (1997a)

III Am→Ca→Ce→Po Hippoglossoides pinetorum Huh and Baeck (2003)
Am, Amphipoda; Bi, Bivalvia; Br, Brachyura; Ca, Caridea; Ce, Cephalopoda; Ga, Gastrapoda; Po, Polychaeta; Pi, Pisces.

Fig. 7.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RI) of Hexagrammos otakii. TL, Tot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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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i) (Baeck and Huh, 2002), 날개망둑(F. gymnauchen) (Huh 
and Kwak, 1997a)이 속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단각류→새
우류→두족류→다모류의 먹이전환을 하는 형태로 용가자미
(Cleisthenes pinetorum) (Huh and Baeck, 2003)가 속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대부분의 육식성 어
류는 유어 시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였으며, 성장에 따라 몸의 형태와 서식하는 생태환
경이 바뀌고, 소형 개체일 때 섭식할 수 없었던 노력당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먹이를 섭식 할 수 있게 된다(Wainwright and 
Richard, 1995; Baeck et al., 2010). 또한, 먹이전환은 다양한 
체장의 개체가 공존하는 군집 내에서 이들 간 먹이경쟁을 감소
시키는 기작으로 작용하게 된다(Langton, 1982; Baeck et al., 
2010). Baeck et al. (2010)은 대부분의 어류는 체장이 증가하
면서 섭식하는 먹이생물에 두 가지 형태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
고하였는데, 첫 번째는 체장과 관계없이 유사한 먹이생물을 지
속적으로 섭식하지만 그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형태와 두 번째
는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에서 큰 크기의 
먹이생물로 먹이전환이 일어나는 형태이다. 체장이 작은 쥐노
래미는 단각류와 새우류와 같은 소형 저서동물을 주로 섭식하
였지만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와 두족류 등 비교적 크기가 
큰 먹이생물의 섭식량 비율이 높아져 여수 주변해역의 쥐노래
미는 두 번째 섭식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10 cm 미만의 개체에 대한 시료 확보가 어려워 소형 쥐
노래미의 섭식특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수 연안산 쥐
노래미의 전반적인 섭식특성과 먹이전환을 정확히 밝히기 위
해서는 가능한 먹이를 섭식하는 단계인 후기자어에서 유어시
기 까지의 시료와 서식해역의 먹이생물의 동시 조사를 통해 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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